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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사회정의와 옹호 역량을 상담실제에서 효과 으로 구 하는 데 기여하는

주요 개념으로 비 의식과 상호교차성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하여 첫째, 비 의식

의 개념 측정, 경험 연구,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개입방안을 개 하 다. 둘째, 상

호교차성의 개념과 역할, 경험 연구, 그리고 상담심리 역에서 상호교차성의 활용을 증진

하기 한 개입방안을 논의하 다. 마지막으로, 비 의식과 상호교차성 개념의 도입이 다

문화 시 의 국내 상담자 교육에 가지는 의의와 향후 도 과제를 논의하 다. 비 의

식과 상호교차성은 상담자가 사회구조 인 억압과 불평등을 보다 종합 으로 이해하고 사회

변화를 한 실천 활동을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한, 이들 개념은 다문

화 상담역량을 과정- 심 이고 생애 발달의 에서 근하도록 하여 다문화 상담역량

증진을 한 노력이 지속되고 심화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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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이주 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

생, 북한이탈주민 등의 여러 민족과 국 을

가진 구성원의 증가뿐 아니라 성별, 성 정체

성 성 지향, 나이 세 , 장애, 종교와

성, 사회경제 지 등을 포함한 포 인

의미(Hays, 2008)에서도 다문화 시 를 맞이했

다. 이에 따라,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내

담자를 효과 으로 상담할 수 있는 다문화 상

담역량에 한 논의가 개되었으며 최근 미

국의 다문화 상담역량 모델(Sue, Arredondo, &

McDavis, 1992)을 바탕으로 다문화 상담역량척

도가 개발되었고(임은미, 강혜정, 김성 , 구자

경, 2018), 사회의 억압 구조와 차별에 처

하는 상담자의 사회정의와 옹호 상담역량(임

은미, 2016; 최가희, 2018) 역시 주목받고 있다.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역량은 상담 정신

건강 분야에서도 사회의 억압과 차별 인 구

조가 그 로 반 되고 있다는 비 과 반성에

서 시작된 개념으로 상담자가 내담자의 성장

배경 문화 특징에 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 으로 상담하기 해 갖추어야

할 자질을 말한다(Arredondo et al., 1996). 미국

심리학회는 다문화와 사회정의를 기반으로 한

다문화 가이드라인을 채택하 고(APA, 2003),

미국 상담학회의 다문화상담 발달 분과

(AMCD: Association for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에서는 총 9개의 요소로 구성

된 다문화 상담역량(Sue et al., 1992)을 채택하

다. 이는 상담자 자신의 문화 가치와 편

견에 한 상담자의 인식, 내담자의 세계 에

한 상담자의 인식, 문화 으로 한 개입

략의 세 역으로 나뉘며, 각 역에 요구

되는 상담자의 신념과 태도, 지식과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다문화 상담역량 모델

은 상담분야에서 인종차별과 여러 형태의

인 계 조직 억압을 해결하기 한 도구

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제안되었다

(Arredondo et al., 1996). 그러나 다문화 상담역

량이 논의되고 개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

회정의 실 의 이 충분히 반 되지 못하

다는 반성과 비 이 지속되었다(Ratts, Singh,

Nassar-McMillan, Butler, & McCullough, 2016). 이

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하여 AMCD는 기존의

다문화 상담역량에서 억압과 차별을 해소한다

는 을 더욱 강조하여 다문화와 사회정의

상담역량(MSJCC: Multicultural and Social Justice

Counseling Competencies)을 제안하 다(Ratts,

Singh, Nassar-McMillan, Butler, & McCullough,

2015). 다문화와 사회정의 상담역량은 기존의

모델에서 제안된 다문화 상담역량 뿐 아니라

상담 계에 향을 주는 권력, 특권, 억압과

련된 정체성의 교차 인 특성을 이해하고

다루는 상담자의 역할을 강조하 다(Ratts et

al., 2015).

한국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역량에 한 논

의에서도 내담자가 경험하는 억압과 차별에

해서 상담자가 옹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내담자가 구조 억압과 차별에 응할 수 있

는 역량을 강화하며 상담자가 사회변화에 참

여해야 한다는 사회정의와 옹호역량(Ibrahim,

Dinsmore, Estrada, & D’Andrea, 2011)이 함께 논

의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미국 AMCD의 논의

처럼 사회억압과 차별이라는 개념을 충분히

포 하지 못한 다문화상담의 한계를 반 하여

사회정의와 옹호 상담역량에 한 논의가 이

루어졌고 이러한 역량을 측정하는 척도가 개

발되었다(임은미, 2016). 나아가 사회정의와 상

담심리의 역할(최가희, 2018), 사회정의에 기

한 진로상담 직업상담(이소연, 서 석, 김재

훈, 2018)에 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최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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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국 심리학회와 상담학회의 다문화상담에

한 논의를 바탕으로 상담자가 사회참여 활

동을 통해 소수집단이 경험하는 억압 인 사

회구조 변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정의

근의 필요성을 주장하 다. 이소연과 동료

들 역시 진로 직업상담 장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마주하게 되는 억압과 차별의 문제

와 련된 사회 환경 맥락을 이해하고

이러한 체제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

야 한다고 하 다. 이러한 논의들은 한국에서

도 다문화 상담역량에 있어 사회구조 억압

과 차별의 요성을 환기시키고 상담자 교육

에서도 사회정의와 옹호 역량을 명시 으로

제안하기 시작했다는 에서 고무 이다. 그러

나, 아직 한국사회 다문화상담에 한 반

논의들은 사회구조 인 억압과 힘의 불균형의

개념을 다문화 상담역량의 핵심 기반으로 포

함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상담자 교육에서

도 사회정의 을 충분히 반 하지 못하

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사회정의와 옹호역량을 포함하는 다문화

상담역량을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핵심

인 요인으로 비 의식(critical consciousness)과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사회정의를 실 하는 행 자로서

의 상담자에 한 논의는 아직 기 단계이며

(최가희, 2018), 다문화상담의 상과 주제에

한 논의 역시 제한 이다(김춘희, 손은령,

2014; 박경애, 백지은, 2017; 오은경, 최미, 최

한나, 2016). 국내 다문화상담의 상은 국제

결혼 가정 부부와 자녀에 편 되어있으며, 개

인이 지닌 “하나의 정체성” 에만 을 두어

한 개인이 지닌 다양한 정체성들의 복합성을

간과했다. 다문화상담에 한 연구 역시 내담

자가 지닌 문화 다양성에 집 되어 상담자

에 한 연구가 으로 부족하다는 지

이 있었으며, 다문화 상담자교육에 한 연구

역시 미흡하다고 하 다. 상담 교육 분야

에서 다문화 수용성(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 , 이동주, 2007), 다문화 효능감(최충옥, 모

경환, 2008), 문화 역량(구자경, 2012), 문화

간 감수성(김옥순, 2008) 등의 유사한 개념들

이 논의되었지만, 사회구조 인 억압과 힘의

불균형에 한 명확한 인식과 상담자와 내담

자 모두의 다양한 정체성의 복합 역동을 포

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 상담역량의 사

회정의와 옹호 측면을 부각시키는 핵심 인

개념으로 비 의식과 상호교차성을 제안하

고자 한다. 비 의식은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정치 조건과 불평등, 그리고 억압

에 하여 체계 으로 분석하고 인식하는 능

력을 말한다(Diemer & Blustein, 2006; Freire,

1973). 이 개념은 일의 심리학 이론과 경험

연구를 통해(안진아, 정애경, 2019; Duffy,

Blustein, Diemer, & Autin, 2016) 진로 직업

상담 분야에서도 주목받는 개념이다. 상호교

차성은 인종이나 성별 등 하나의 정체성을

심으로 편 하게 논의될 수 있는 “단일 축

근”에 한 비 으로 제기되어(Crenshaw, 1993)

최근 미국의 다문화 상담역량에서 사회정의

근을 심화하기 한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

다(Shin et al., 2017). 비 의식은 사회 구조

인 억압과 불평등에 한 인식과 이를 해소

하기 한 활동을 그 핵심 개념으로 하기 때

문에 국내 다문화상담에서 충분히 구 되지

않고 있는 사회정의 을 부각시키기에

유용한 개념이다. 한, 상호교차성은 억압과

차별이 일어나는 다양한 구체 맥락을 드러

내며 이러한 다양성의 맥락들이 서로 분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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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 연결되어 있다는 을 강조하므로 국

내 다문화상담의 단일 축 근을 효과 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개념은 다문화시 의 상담자교육에 요한 함

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

는 첫째, 비 의식의 개념 측정, 경험

연구,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개입방안

을 소개할 것이다. 둘째, 상호교차성의 개념과

역할, 그리고 경험 연구 개입방안을 논

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선 논의를 바탕으

로 비 의식과 상호교차성 개념의 도입이

다문화 시 의 국내 상담자 교육에 가지는 의

의와 향후 도 과제를 논의할 것이다.

비 의식

비 의식의 개념과 역할

본 연구는 먼 한국사회의 다문화상담을

사회정의 에서 한층 더 발 시키는 데

필요한 핵심 기반으로 비 의식 개념을

제안한다. 비 의식은 교육학(Freire, 1973),

심리학(Martín-Baró, 1994), 사회복지 가족

치료(Hernández, Almeida, & Dolan‐Del Vecchio,

2005)를 비롯하여 다양한 역에서 연구되었

으나 국내 상담심리 역에서 활발히 논의된

바는 없다. 비 의식은 라질 교육자인

울로 이리(Paulo Freire)가 문자해독 운동

에서 “ 을 읽는 것”이 “세상을 읽는 것”과

함께 이 져야 한다는 을 주장하며 제안한

개념이다. Freire(1973)는 개인이 사회, 정치

경제 모순을 지각하고, 실의 억압 요소

들에 해 극 으로 처하는 것이 요하

며, 특히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험하는 여러 사회 장벽들이 어

떻게 사회구조 인 문제와 련이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요하다고 하 다(Diemer &

Blustein, 2006; Freire, 1973). 비 의식은 본

래 취약계층이 주체성을 가지고 사회의 제약

들에 처하여 여러 사회장벽과 제약의 부정

향을 감소시키게 한다는 에서 주목받

았다. 하지만 인 맥락에서 비 의식

은 취약계층 뿐 아니라 주류집단에 속한 구성

원에게도 필요하며(Grzanka, Santos, & Moradi,

2017), 모든 사회구성원의 사회정치 발달

(Watts, Williams., & Jagers, 2003)을 진하기

한 개념으로 확 되었다. 특히, 이러한 개념

의 확 는 특권층에 속한 사람들이 비 의

식을 가짐으로써 주변화된 집단을 한 효과

인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에서 더욱

요하다고 하 다(Shin et al., 2016; Watts et al.,

2003).

비 의식은 다양한 맥락에서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었다. 비 의식을 비

반 (critical reflection)이라는 단일 요소로

이루어진 구인으로 정의하는 견해(Watts &

Abdul-Adil, 1998)와 비 반 과 비 행

동(critical action)이라는 두 개의 요소로 구분하

는 정의(Diermer & Li, 2011)가 있다. 최근에 제

시된 인 정의에서는 비 의식을 비

반 , 정치 효능감, 비 행동의 세

가지 요소로 보았다(Watts, Diemer, & Voight,

2011). 첫째, 비 반 이란 인간의 행복을

제한하는 사회, 경제, 인종, 성별에 따른 불평

등과 같은 사회 불공평을 거부하고 비

의식을 통해 사회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비 반 은 비 의식의 핵심 요소이며

개인이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을 개인에게 귀

인하는 “희생자에 한 비난” 방식이 아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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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인 불평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둘째, 정치

효능감은 개인 혹은 집단의 사회 활동

(activism)을 통하여 사회정치 변화에 향을

수 있다는 지각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치 행동은 투표하기, 공동체 참여, 평화행

진과 같은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 활동을 통

해 사회변화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는 사회정의 실 을 한 개 사회운동 뿐

아니라 조직 내의 불공정한 조건이나 정책을

변화시키는 활동도 포함된다.

비 의식 개념은 상담 실무 상담자

교육에 직 으로 활용될 수 있다. 상담 장

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는 비 반 의 개

념을 도입하여 사회구조 억압과 차별이 내

담자의 주호소 문제를 포함한 정신건강과 삶

의 반에 미치는 향에 하여 명시 으로

논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내담자가 자신이

겪고 있는 심리 고통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귀인하기 보다는 이에 향을 미치는 사회구

조 맥락을 분석하고 특히 내담자가 미처 인

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차별과 억압의 양상을

구체 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내담자가 자

신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귀인 할 경우, 부당하게 자기를

비난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는데(Major,

Kaiser, &, McCoy, 2003), 비 인식은 이에

한 요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 를 들

어, 사회의 구조 차별로 진로선택과 발달에

서 여러 제약을 경험하는 내담자의 경우, 자

신의 사회 정체성 지 를 이해하고 나아

가 그러한 지 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사회구

조 불평등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내담자

의 진로개입에서 필수 이라는 것이다(Kenny,

Blustein, Liang, Klein, & Etchie, 2019). 이를 통

해 이 내담자는 자신이 경험하는 진로의 어려

움이 자신의 무능력이나 노력의 부족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 불평등으로

부터 기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다. 한, 상담자는 비 인식과 더불어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정치 효능감의 수

을 구체 으로 확인하고 이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함으로써 내담자가 비 반

에만 머물지 않고 극 인 처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내담자가 차별

과 억압을 인식하는 비 반 에만 머물 경

우, 사회에 한 분노나 구조 문제에 한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 는데, 이를

해소하고 비 행동으로 연결되기 해서는

정치 효능감의 역할이 요하다고 하 다

(Christens, Collura, & Tahir, 2013). 상담자는 내

담자가 부당하고 억압 인 상황에서도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순응 인 략 뿐 아니라 비

행동 역시 상담의 구체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한편 비 의식은 Watts, Griffith, 와 Abdul-

Adil(1999)이 제안한 사회정치 발달 모델을

통해 발달 을 가진 개념으로 제시되었

다.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 사회정치 발달

모델은 개인의 비 의식의 증진 단계를 보

여주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힘의 불균

형에 한 인식 없이 공정한 사회에 한 믿

음을 가짐, 둘째, 불공평과 불균형에 해 지

각하나 이러한 사회정치 경제 구조는

변화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함, 셋째, 불공평

과 불균형에 해서 순응하나 이러한 순응의

가치에 하여 의문을 갖기 시작함, 넷째, 사

회정의와 평등에 한 주제에 해 학습하고

불평등은 불공정하며 사회변화를 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다섯째, 사회정의

실 을 한 변화의 주체가 됨이다. 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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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단계 역시 상담 장면에 활용될 수 있

는데, 를 들면, 상담자는 자신과 내담자의

사회정치 발달단계를 확인하고, 차이가 있

다면 그러한 차이가 상담의 목표와 략에 어

떤 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만약,

내담자가 낮은 사회정치 발달단계에 머물러

있을 경우, 내담자는 정당한 세상에 한 믿

음을 보이며 자신의 문제에 한 책임을

으로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의 부족이라고 귀

인 할 수 있다. 반면에 상담자가 낮은 사회정

치 발달단계에 있다면, 내담자의 차별 경험

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담자

가 지각한 차별 경험을 수용하지 못할 험이

있다. 이처럼, 비 의식 개념은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에게 유용한 개념이며 상담 실제

에 가지는 시사 이 크다고 하겠다.

비 의식의 측정

앞서 논의한 정의들을 바탕으로 최근 몇

년간 비 의식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개

발되었으며 이를 표 1에 정리하 다. 총 6

개의 척도는 다음과 같다: 비 의식 척도

(CCS: Critical Consciousness Scale, Diemer, Rapa,

Park, & Perry, 2017), 비 의식 검사(CCI:

Critical Consciousness Inventory, Thomas et al.,

2014), 사회정치 의식 척도(SPC: Sociopolitical

Consciousness Scale, Baker & Brookins, 2014),

청소년 비 의식 척도(MACF: Measure of

Adolescent Critical Consciousness, McWhirter &

McWhirter, 2015), 비 의식척도 I,

II(CCCM; Contemporary Critical Consciousness

Measure, Shin et al., 2016, Shin et al., 2018).

Watts와 동료들(2011)의 정의를 기 으로 분류

했을 때, 비 반 을 포함한 척도는 CCS,

CCI, CCCM I, II이며, MACC는 비 반 은

포함하지 않고 유일하게 정치 효능감을 뜻

하는 비 동기를 포함하 다. 이들 가운데

CCS는 불평등인식(Perceived Inequality), 평등주

의(Egalitarianism), 사회정치 참여(Sociopolitical

Participation)의 3개 하 요인과 22개의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리의 비 의식

개념과 Watts와 동료들이 제시한 인 정

의를 포 한 척도로, 비 의식 연구의 활

용도가 높은 척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Shin et

al., 2018). 다만, CCS를 비롯한 CCI, SPC, MACF

척도는 개발의 주요 목 과 타당화 상이 주

로 억압받고 있는 집단과 청소년이었다는

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CCCM I, II는 비

반 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의 체

성인집단을 해 개발되었다는 에서 구별되

고 상호교차성의 근으로 구조화된 억압을

이해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Shin et al.,

2018). 이처럼 외국에서는 비 의식을 측정

하는 도구들이 개발되었고, 이러한 도구를 사

용한 경험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의 정신건

강, 학업, 진로발달 면에서 비 의식이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Diemer, McWhirter, Ozer, & Rapa,

2015). 그러나, 국내에서는 비 의식의 정

의 구성개념에 한 체계 인 논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측정도구 역시 마련되지

않아 비 의식과 주요 련 변인들에 한

이해가 미흡한 실정이다.

비 의식의 경험 연구 개입방안

국외에서는 개인의 정신건강, 학업 진로

에서 비 의식의 정 인 역할을 보여주

는 경험 연구가 비교 활발하게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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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비 의식은 억압에 한 “해독제”라

고 지칭될 만큼 취약한 계층에 속한 청소년들

이 사회구조 억압을 인식하고 이에 한 비

질문을 제기하며 주체성을 갖고 여러 제

약들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Watts et al., 1999; Watts & Hipolito-Delgado,

2015). 구체 으로 비 의식은 주변화된 청

소년들의 회복탄력성(O’Leary & Romero, 2011),

학업참여(Ramos-Zayas, 2003), 진로포부(Diemer

& Hsieh, 2008), 그리고 시민/정치 참여

(Diemer & Li, 2011; Watts et al., 2011) 등 청소

년과 학생의 주요한 정 발달을 진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15-25세 사이의

사회 으로 주변화된 청소년을 상으로 실시

한 종단 연구에서는 성취 변인을 통제하고도

비 의식 수 이 높을수록 직업 기 가

높았으며 성인이 되어서 더 높은 보수와 사

회 지 의 직업을 획득하는 경향이 있었다

(Diemer, 2009). 나아가, 청소년의 비 의

식을 증진시키기 한 학교 밖 혹은 학교-

기반의 로그램들은 학업참여 성취(Dee

& Penner, 2017)와 고등교육 등록률(Rogers &

Terriquez, 2013)을 높인다고 하 다. 비 의

식은 취약계층 집단에 속한 개인의 정신건강

역에도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높은 수 의 비 의식은 교도소에

수감된 흑인 남녀 성인들의 약물남용을

으며(Windsor, Jemal, & Benoit, 2014), 도시지역

흑인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의 보호요인이 되었

으며(Zimmerman, Ramirez-Valles, & Maton, 1999),

흑인 남성 청년들의 비 사고 기술 증진과

련이 있었다(Watts, Abdul-Adil, & Pratt, 2002).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들은 비 의식이 개

인의 어려움에 해 자기비난과 소외감을 경

험하기보다 사회정의를 향한 보다 넓은 공동

체 항의 연 감을 통해 억압으로 인한 부

정 인 결과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

다. 이와 같이 비 의식은 여러 제약을 경

험하고 자원이 부족한 내담자의 정신건강 증

진과 학업 진로문제 해결을 한 필수 인

요소라 할 수 있고, 내담자의 비 의식 증

진 역시 상담의 주요 략이 될 수 있다.

비 의식을 증진하기 한 로그램들은

주로 교육장면에서 청소년을 상으로 이루어

졌다. 비 의식을 증진하는 개입들은 상담

자가 내담자의 비 의식 증진을 돕기 해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담자 자신의 발

달에도 유용하게 용될 수 있다. 이러한

로그램들은 이리의 이론을 확장하여 불평

등과 억압에 한 인식(Watts et al., 1999; Shin

et al., 2016), 억압 사건이나 상호작용을 경

험할 때 항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Phan,

2010), 자신 뿐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회

정체성을 지닌 집단의 에 한 이해를

도모하는 개입들(Quintana, Castenada-English, &

Ybarra, 1999)이 포함되었다.

사회구조 인 불평등과 억압 인식에 을

둔 로그램에서는 개인이 지각한 사회 억

압과 불평등을 표 할 수 있는 ‘언어’를 가르

치는 것을 요시 하 다. 를 들어, “Our

City Today” 로젝트에서는 교내 팟캐스트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찰하고 경험한 것을 이

야기할 기회를 제공했다. 구체 인 내용을 보

면, 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흑인 아동

에게 박탈되었던 교육의 기회, 흑인에게 부당

하게 집행된 공권력 등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

큐멘터리를 시청하도록 하 다. 이를 통해

재 자신이 경험하는 불평등을 분석할 틀을 제

공하고 자신의 학업 진로에서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찰하고 발표하도록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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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비 의식을 증진하 다(El-Amin et al.,

2017). 한, 사회의 불평등과 인종차별에

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한 개입은 학교의 교

과수업 형태로도 진행되었다. 를 들어, 뉴욕

주의 Leadership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11-12

학년 학생들에게 사회제도가 어떻게 지속 으

로 흑인을 비하하고 하찮은 집단으로 인식하

게 만드는지를 나타내는 통계자료와 학자들의

을 소개한 후에 소규모 토의를 하도록 하

다. 한, 책과 만화를 통해 법, 규칙, 정책

등의 사회 제도가 흑인들에게 역사 으로

정치 으로 어떠한 향을 주었는가를 토론하

게 하 다. 구체 인 활동의 로, 정치 문

제를 다룬 만화를 여러 장 보여주고, 학생들

에게 각각의 그림에서 느낀 을 포스트잇에

써서 붙이게 하 다. 제시된 만화 하나는

한 쪽에서는 흑인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제공

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격려가 주어지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이들 흑인이 바로 맞은 편 감

옥으로 향하는 창문으로 이끌려지는 장면을

동시에 풍자 으로 보여주고 있다.

억압과 불평등의 인식 뿐 아니라 이에 처

하고 항하는 행동의 실천을 포함한 로그

램들도 있었다. 역사 으로 억압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한 항 행동에 어떠한 것들이 있

었는지를 소개하거나 인 항의 방식에

해서 논의하고, 변화를 한 다양한 방식의

활동들의 장단 한 논의하 다(El-Amin et

al., 2017). 를 들어, Duncan-Andrade와 Morrell

(2008)이 소개한 로그램 South City High

School Futures Project는 4년 동안 순차 으로

이 진 개입 로그램이었다. 먼 이 로그

램에서 노동계층의 흑인과 라틴계 청소년들에

게 교육 인 불평등 사례를 학습하게 하고 이

러한 교육 불평등이 교내에서는 어떻게 드

러나고 있는지를 직 조사하도록 하 다. 이

러한 학습을 거친 학생들이 고학년이 되었을

때,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업하여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

로 제기된 소득층 학생과 유색인종 학생들

이 경험하는 교육분야의 불평등에 한 소송

에 참여하도록 하 다. 한, 학업 단의

기에 있는 라틴계와 멕시코계 미국학생을

상으로 6개월 간 진행된 사회정의 교육 로그

램에서는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개별

으로 질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 다. 학생

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사회 는 경제

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해 필요

한 행동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로그램에 참

여하 다. 학생들은 로젝트 설계에 앞서 참

여 찰을 심으로 하는 질 연구 방법을 학

습하고, 자신의 가족, 학교, 동네에서 찰된

문제를 구체화하여 매주 연구보고서를 작성하

다. 학생들은 로젝트를 해 친구들과 교

사 등을 인터뷰하기도 하 으며, 최종결과를

학부모 공동체 구성원 앞에서 발표하 다.

방법 인 면에서 보면, 비 의식 개입

로그램은 화, 사진, 음악 등을 활용하는

비 미디어 리터러시(critical media literacy)를

도입한 경우가 많았다. 표 인 로그램으

로는, 흑인 남자 청소년을 해 개발된 ‘ 은

사’(Young Warriors; Watts et al., 2002)가 있

다. 은 사 로그램은 랩을 사용해서 참

여 학생들이 사회정치 실에 해서 비

으로 질문하고 사고하도록 도왔다. 본 로

그램 시작 부분에서 학생들에게 ‘왜 가 속

한 학 의 인원은 30명인데, 다른 지역의 학

교는 더 소규모이며 더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이어지는 로그램에서는 랩 비디오를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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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집단 토의를 통해서 지 보고 들은 것

을 묘사하도록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와

가수가 말하고자 하는 바 등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한, 사진을 활용한 로그램도 있었

는데, Photo-Voice Project(Carlson, Engebretson, &

Chamberlain, 2006)는 소득층의 흑인들에게

자신의 동네에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 가장 자

랑스러운 것과 바꾸고 싶은 부분을 사진으로

찍고 이에 해서 설명하도록 하는 로그램

이었다.

상호교차성

상호교차성의 개념과 역할

본 연구는 국내 다문화 상담에 사회정의와

옹호의 개념을 보다 극 으로 구 하는 데

에 필요한 핵심 구인 하나로 상호교차성을

제안한다. 상호교차성의 인식은 한 개인이 지

니는 여러 측면의 사회 정체성들을 복합

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구조 불평등과 억압을 통합 으로 구체

화 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에서 논의한 비

의식과도 히 연결되는 구인이다(Shin et

al., 2016). 상호교차성 이론(Crenshaw, 1993)은

문화 다양성을 다차원 인 것으로 보며 불

평등과 억압의 여러 가지 요소 어느 하나

가 아닌 이러한 요소들의 복합 이고 다양한

상호작용과 그 연계를 통하여 개인의 경험을

설명한다(Rosenthal, 2016). 이는 1980년 말

크 쇼(Crenshaw)가 미국 흑인 여성들의 경험

을 분석하며 제시한 개념으로, 이 이론 틀

에서는 흑인 여성들이 겪고 있는 차별은 성별

과 인종이라는 요인의 교차로 발생한 결과이

며 이는 백인 여성의 차별 경험과는 다른 성

격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한다. 상호교차성은

이처럼 한 개인이 지닌 다양성의 여러 가지

요인이 다 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에서

복합차별(complex discrimination)의 개념과 유

사하며 한 개인의 주변화 경험을 충분히 이

해하기 해서는 이들이 지닌 다양한 정체성

들 간의 복합 교차성에 한 분석이 필요

하다고 주장한다. 한 개인이 지닐 수 있는

다양한 정체성의 요소들을 보다 체계 으로

이해하기 해 D’Andrea와 Daniels(2001)가 제

시한 RESPECTFUL모형과 Hays(2008)가 제안한

ADDRESSING 모형을 고려하는 것도 유용하다.

이 두 가지 모형에서 각각의 알 벳은 다문화

상담에서 주목해야 하는 각 개인의 문화 정

체성 특징을 의미하는 어 단어의 첫

자이다. RESPECTFUL모형에서는 종교 성

(R), 사회경제 지 (E), 성역할 성 정향

(S), 심리 성숙도(P), 인종․민족(E), 트라우마

경험(T), 가족배경 역사(F), 장애 등 독특한

신체 특성(U), 거주지와 사용언어(L)를 뜻한다.

ADDRESSING 모형은 연령과 세 (A), 선천

장애(D), 후천 장애(D), 종교와 지향(R),

민족․인종(E), 사회경제 지 (S), 성 정향

(S), 토착유산(I), 국 (N), 성(G)을 의미한다(임

은미 외, 2018). 이 모형들은 차별과 억압 경

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다양한 정체성과

특성을 포 으로 제시하므로 한 개인의 억

압과 차별의 경험을 이해할 때 각각의 특성들

이 교차하여 생기는 복합성에 하여 체계

으로 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두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차원의 범주를 조합하여

생성 가능한 집단은 매우 다양하다. 를 들

어,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 의 은 이성

애자 남성이 사회경제 으로 높은 지 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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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선천 혹은 후천 장애가 있다면 이

개인은 한국사회에서 ADDRESSING 모형에 포

함된 연령(A), 민족 인종(E), 사회경제 차

원(S), 성 정향(S), 국 (N), 성별(G)에서는 특

권을 리는 집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장애

(D)로 인한 차별을 받는 집단이 되기도 한다.

한편, 두 개 이상의 차별 요소가 한꺼번에 작

용하여 복합 이고 첩된 차별을 겪는 경우,

단일 차원의 차별을 겪는 것 보다 그로 인한

부정 향이 크다고 하 다(Grollman, 2014).

를 들어,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외국국 이

주배경 청소년의 종교가 이슬람교이며 비서구

권 국가의 국 이며 한부모 가정이고 사회경

제 으로 취약하며 한국어 사용에 능숙하지

않다면 이 청소년은 RESPECTFUL 모형에 포함

된 종교 성(R), 사회경제 지 (E), 인

종․민족(E), 가족배경 역사(F), 사용언어(L)

라는 다 인 차별 요소들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므로 이 청소년의 차별 경험은 단일 요소

만 존재할 때 보다 훨씬 증폭될 것으로 상

할 수 있다.

이처럼 상호교차성은 차별과 억압을 일차원

으로 근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간은 다면

인 정체성과 특성을 지닌 존재임을 강조하

므로 한국의 다문화상담과 상담자교육이 사회

정의 근을 취하는 데 있어 극 으로 고

려해야 하는 요한 개념이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역량을 논의할 때 자주 드러나는 한

가지 제한 은 ‘다문화’의 측면이 매우 다양함

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다문화 측면을 일컫는

것인지 구체 인 맥락이 아 제시되지 않거

나, 인종이나 국 등 한 가지 맥락만 제시되

거나, 혹은 여러 가지 맥락들이 제시되지만

각각 개별 으로 다루어졌다는 이다. 를

들어, 아직 국내의 많은 상담 교육 분야

종사자들은　‘다문화상담’ 이라는 용어를 들으

면 주로 ‘이주배경을 가진 내담자 혹은 학생/

가정’을 떠올리며 다문화 역량의 의미를 ‘인종

국 ’에 한 것으로 축소시키는 경우가

많다. 한, 이들은 이주 배경을 가진 개인을

떠올릴 때, ‘인종 국 ’이라는 측면만 강하

게 인식하여 각 개인이 가진 다른 측면의 정

체성들(종교, 성별, 사회계층, 장애, 나이 등)은

간과하는 경우도 많다. 즉, 불평등과 억압의

경험이 발생하는 구체 인 맥락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불평등과 억압의 구체 양상과

그 의미를 심층 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다양

성의 각 요소들이 개별 으로 제시되는 경우,

각 요소들 간의 복합성과 상호 향을 통합

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결과 으로 내담자를

효과 으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것이

다.

국내에서는 여성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

의 역에서 상호교차성에 한 이론이 소개

되었고(김미경, 2017; 신경아, 2017) 젠더 계

분석에 부분 으로 활용되고 있으나(김 미,

2010; 배은경, 2016),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 분

석에 이 이론을 체계 으로 용하는 작업은

아직 본격 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김미경,

2017). 한, 상호교차성 구인을 활용한 구체

인 사례연구 등 경험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신경아, 2017), 특히 교육과 상담

역에서는 본격 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사회정의와 상담심리의 역할을 논한 최

가희(2018)의 연구에서 우리사회의 갈등을 보

다 풍부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개념으로 상호

교차성이 언 되었으나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

역량과 련하여 심층 으로 조명되지는 않았

다. 안진아와 정애경(2019)은 개인의 진로

일 경험에 향을 미치는 개인내 요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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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배경의 역할

을 강조하는 일의 심리학 이론(Duffy et al.,

2016)을 한국 진로상담과 련지어 설명하면

서 상호교차성을 언 하 다. 그러나, 이들 논

의 역시 상호교차성의 용어만 언 하 을 뿐

이며, 아직 국내 상담심리 분야에서 상호교차

성에 한 논의는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

다.

미국의 상담심리 역에서도 상호교차성에

한 논의는 최근에 와서야 다소 활발히 개

되었다. Shin과 동료들(2017)은 상담심리 분야

에서 상호교차성에 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을 지 하고 상담심리학이 상호교차성

을 어떻게 용하여 왔는지를 살펴보기 하

여 미국에서 출 되는 상담심리 분야의 표

학술지인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총

4,800편)와 The Counseling Psychologist(총 1,915

편)의 첫 발행본부터 2016년 7월까지 발행된

논문들을 선택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 다.

상호교차성의 개념과 경험 연구를 개 한

40개의 논문이 선택되었으며, 분석 결과, 상담

심리학계를 표하는 두 학술지 모두 다른 사

회과학 역에 비하여 상호교차성의 이론

틀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뒤떨어져

있다고 하 다. Shin과 동료들은 상담분야는

다양성을 다루는 데에 있어 인종이나 성별 등

의 사회 정체성을 독립 이거나 상호 배타

인 것으로 이해하고 하나의 정체성에 소

하게 을 맞추고 있다고 지 하 다. 나아

가, 상호교차성은 한 사회의 개인과 집단이

경험하는 특권과 억압이 서로 연동되어 작용

하는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강력한 분석의

도구가 되므로 상담심리 역에서 이 개념을

극 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 다. 즉, 상호

교차성은 사회의 억압 구조에 명시 으로

을 두고 있으며 사회활동(social activism)에

한 기 , 더 나아가 의무를 포함하는 개념

이므로 취약집단의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 ,

사회 어려움과 련된 구조 이고 제도 인

장벽들을 심층 으로 이해하고 개입하기 원하

는 상담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틀이 된다고 하

다. 앞서 언 했듯이 최근 들어 국내 상담

심리 분야에서도 사회정의와 옹호 역량에

한 담론이 활발해 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상

담자 교육에서도 상호교차성의 개념을 극

으로 용할 필요가 있다.

상호교차성의 경험 연구 개입방안

심리학 분야에서 상호교차성 이론을 바탕으

로 하는 경험 연구는 많지 않지만 Rosenthal

(2016)은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들을 제시하

다. 상호교차성의 이론 틀을 활용하여 Settles

(2006)는 질 연구방법과 양 연구방법으로

미국의 흑인 여성들의 인종과 성별 정체성의

교차성을 탐색하 고 Thomas, Hacker, 와 Hoxha

(2011)는 은 흑인 여성들과의 포커스그룹인

터뷰를 실시하 다. 연구 결과, 공통 으로 흑

인 여성들이 형성하는 다양한 정체성에는 개

인 인 것부터 구조 인 것에 이르는 다층

요인들이 향을 다고 하 으며 정체성들

간의 교차성은 어려움과 혜택, 억압과 항의

경험을 모두 포함하는 흑인 여성들의 독특한

삶의 경험을 만들어 낸다고 하 다. Rosenthal

과 Lobel(2011)은 출생 결과에서 발생하는 지속

인 인종 불평등을 이해하기 해서는 역사

으로 뿌리 깊은 구조 이고 인 계 억

압과 낙인으로 인하여 흑인 여성들이 겪고 있

는 고유한 어려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요하다고 하 고, 이를 논하기 하여 상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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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 이론을 사용하 다. 한편, Bowleg(2013)와

Bowleg, Teti, Malebranche와 Tschann(2013)은 미

국 사회의 흑인 동성애 남성, 양성애 남성, 그

리고 소득 흑인 이성애 남성의 경험 각각을

질 인터뷰를 통하여 탐색하 다. 이 연구들

은 억압의 교차 경험들은 개인에게 해가 될

수도, 이득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정체성이 사회구조 인 불평등 차

별에 연결되면서 발생하는 복잡한 역동을 보

여주었다. 한, 이러한 상호교차성 이론에 기

반한 연구들은 임상실제와(Bowleg, 2013) HIV

방노력 강화(Bowleg et al., 2013)에 하여

직 인 시사 을 제공하 다.

국내 상담심리 분야에서 상호교차성의 이론

틀을 사용한 경험 연구는 아직 없으나,

여성학 분야에서 상호교차성 개념을 기반으로

불평등의 복합성과 다층 구조화 상에 주

목한 연구들은 몇몇 찾아볼 수 있다. 를 들

어, 신경아(2017)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낮은 임 을 고용형태별 불평등과 성별 불평

등이 결합한 결과로 분석하 다. 김미경(2017)

은 상호교차성의 틀을 사용하여 한국의 자국

민과 이주민의 경험을 단순한 이분법 범주

가 아닌 그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이주, 사회

계 , 성별의 불평등 구조로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극단 인 양극화 상을 보임과 동시에 양극

화 안에서는 다층화 되어 가고 있다고 분석하

으며, 따라서 사회계층이나 성별 등 어느

하나의 사회 범주를 가지고 지배 혹은 피지

배 계로만 불평등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한

계가 있다고 하여 상호교차성 이론의 유용성

을 시사하 다.

상호교차성의 개념은 상담에서의 사회정의

와 옹호역량 증진에 요한 역할을 하므로 상

담심리 역에서 상호교차성의 인식과 활용을

진하는 것은 다문화역량 증진을 한 상담

자교육의 주요 과제 하나가 된다. 아직 국

내에서는 상호교차성과 련된 개입방안은 구

체 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국외의 몇몇 문

헌들은 상호교차성을 주제로 하는 개입방안들

을 제안하고 있다. 를 들어, Case와 Lewis

(2012)는 상호교차성에 기반한 강의를 개발하

는데, 이 수업은 학생들이 LGBT 집단 내의

다양성과 다양한 형태의 억압의 교차 속성,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과 더 넓은 집단과 사회

구조 경험 사이의 연결성에 주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osenthal(2016)은 이러한 수업이

상호교차성 개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고 사회정의와 평등을 증진시

키기 한 학생들의 사회활동(student activism)

을 장려할 수 있음을 보여 다고 하 다. 한

편, 상담실제의 맥락에서 상호교차성 개념의

증진도 논의되었다. Das Nair와 Butler(2012)는

국 사회에서 즈비언, 게이, 양성애 내담자

들의 심리치료와 련하여 성(sexuality)과 성별,

인종/민족, 종교, 난민/망명, 사회계층, 신체건

강, 정신건강, 장애, 그리고 연령 간의 교차성

을 다루었다. 이 연구는 LGB 집단 내의 다양

성을 탐색하고 모든 LGB 개인들은 유사한 경

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도 하며,

그동안 LGB 집단에 한 심리학 연구들에서

조차 간과되어 왔던 다양하게 교차하는 주변

부 정체성을 지닌 LGB 개인들에 한 심

을 환기시켰다. 이처럼 상호교차성의 사용은

상담자들이 내담자와 상담자 자신의 교차하는

정체성들과 사회구조 간의 연결성에 주목하고

사회활동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

려할 것을 장려한다.

Rosenthal(2016)은 심리학이 상호교차성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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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활용하여 사회정의와 평등을 구 하기

한 방안을 구체 으로 제안하 다. 이 제안

은 크게 심리학자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노

력과 심리학 분야 체가 할 수 있는 노력으

로 구분되어 있으며 다음의 다섯 가지 방안으

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정체성

을 지닌 집단에 참여하고 력하기’이며 이

는 개인 으로는 연구나 임상실제의 과정에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공동체-기반의 참여 연구(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를 하는 노력을 포함한다.

심리학 분야 체로서는 교과과정, 시상, 연구

비, 출 등을 통하여 연구와 임상실제에 다

양한 집단의 참여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사회구조들을 다루

고 비 하기’이다. 개인 차원에서는 사회구조

에 한 비평과 사회구조 변화를 한 방안들

을 연구와 수업에 포함하기, 그리고 업무 내

부와 외부에서 사회정의를 증진시키는 활동가

가 되는 것을 포함한다. 심리학 분야 체 차

원에서는 역시 교과과정, 시상, 연구비, 출

등을 통하여 각 집단에 향을 미치는 구조

문제들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옹호와

련된 작업이 더 큰 명성과 인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다문화 특집호

발행이나 사회정의와 옹호 역과 련된 학

회 차원의 일들이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다. 세 번째는 ‘함께 일하기와 연합을 구

축하기’이다. 개인 으로는 연구, 강의, 임상실

제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집단과 다른 집단

간의 연합을 구축하는 것, 다른 집단에

을 두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배우고 력하는

것이 해당된다. 심리학 분야 체로서는 사회

정의에 헌신된 심리학계 내부의 다양한 조직

들과 다른 학문 역과 학계/ 문가 집단 외

의 단체들과 연합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해당된다. 네 번째는 ‘회복탄력성 뿐 아니라

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많은 심리학

자들이 억압, 불평등, 낙인을 경험하는 개인과

집단에 한 연구와 실무에서 이들이 역경에

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개인수

의 “회복탄력성” 요인에 을 둔다. 그러나

상호교차성 에서는 이러한 개인 수 의

회복력도 요하지만 개인의 “ 항”에도 주목

한다. 항에 주목하는 것은 개인과 집단을

억압, 불평등, 낙인에 능동 으로 반응하는 행

자(actors)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불리

한 여건 속에서 안녕을 증진시키기 한 새로

운 개입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개인 차원에서는 연구와 임상실제에서 항의

행 에 을 맞추고 잠재 인 개입방법으로

사회활동(activism)과 다양한 형태의 항을 고

려할 것을 제안하 다. 심리학 분야 체 차

원에서는 교과과정, 시상, 연구비, 출 등을

통하여 연구와 상담실무에서 항이 더 보편

으로 연구되고 다루어지도록 장려하는 것

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사회정의

교과목 가르치기’이다. 개인차원에서는 강의

에서 특권에 하여 가르치고 사학습(service

learning) 기회를 마련하고 권력 역동을 가르치

는 것 등을 통하여 사회정의 근이 포함되도

록 하는 것을 일컫는다. 심리학 분야 체 차

원에서도 역시 모든 수 의 교육과 훈련에서

다문화주의 혹은 다양성을 다루는 교과에서

사회정의 주제가 명확히 다루어 질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고 하 다.

Ratts(2017)는 다양한 형태의 소외를 경험하

는 내담자의 불평등을 이해하고 다루기 하

여 상담자는 정체성, 소외, 특권을 연결 지을

수 있어야 하며 상담자와 내담자의 다양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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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들이 어떻게 교차하는지, 그리고 상담자

와 내담자의 특권과 소외가 상담 계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하 다.

한, 개인상담과 옹호 간의 균형 유지를 상

담자의 요 역량으로 보았다. 이는 미국 상

담학회에서 새롭게 제안한 다문화와 사회정의

상담역량(MSJCC) 개념에 기반한 것으로, 아직

MSJCC 개념이 상담 실제에 충분히 용되고

있지 않음을 지 하 다. 그는 이를 보완하고

자 상호교차성과 옹호를 상담실제에 극 으

로 도입하는 방안으로 다문화와 사회정의 상

담역량-평가양식(Multicultural and Social Justice

Counseling Competencies-Assessment Form; MSJCC-

AF)을 소개하 다. 이는 수면 혹은 상담의

시작에 도입될 수 있으며 이 평가양식을 상담

자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상담자 교육 과

정에서 훈련하는 것도 요하다고 하 다. 상

담자는 첫 회기에 상담자와 내담자의 사회

정체성과 소외 특권에 하여 목록을 만

들게 되며, 이는 다음의 순서를 따른다. 첫

번째, 상담자와 내담자는 각자 인종, 성별, 성

(sexuality), 종교, 나이 등, 자신의 사회 정체

성들을 나열한다. 두 번째, 나열된 정체성들

,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정체성에 표시한다.

세 번째, 나열된 정체성들 , 사회에서 특권

을 리는 정체성에 표시한다. 네 번째, 나열

된 정체성들 , 상담 계에서 지속 으로 의

식하게 되는 두드러진 정체성에 표시한다. 마

지막으로 상담자와 내담자는 체 으로 에

서 표시한 소외, 특권, 두드러진 정체성들의

수를 계산하고 종합 으로 고려하여 자신들의

두드러진 정체성, 소외, 특권, 힘, 억압에 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에 활용되는 평

가양식과 자세한 내용은 Ratts(2017)의 논문에

소개되어 있다.

논 의

비 의식과 상호교차성이 다문화 상담자

교육에 가지는 함의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비 의식과

상호교차성의 개념은 다문화 상담에서 그 핵

심 기반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사회정의와 옹

호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구 하도록 도울 것

으로 기 된다. 한국의 다문화상담은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개되었는

데, 많은 경우에 사회구조 불평등과 억압의

주제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한계

가 있다. 이러한 측면은 한국의 다문화교육을

그 핵심 요소에 기반하여 유형화한 우라미,

황지 , 서경혜(2018)의 연구를 참고하면 보다

뚜렷이 드러난다. 국내의 심리상담은 학교장

면 교육 역과 한 연 을 가지고 발

되었으며 국내에서 다문화역량에 한 논의는

상담 심리학 역보다 교육학 분야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국내 다문화교육에

한 고찰은 국내 다문화상담 논의에 유용한

시사 을 제공할 수 있다. 우라미와 동료들

(2018)은 국내의 다문화교육을 동화주의 , 다

원주의 , 신자유주의 , 비 다문화교육으

로 유형화하고 각각의 유형에서 강조한 측면

과 그 제한 을 논의하 다. 첫 번째로 제시

한 동화주의 다문화교육은 문화 , 인종 ,

민족 소수집단의 학생들이 문화 으로 결핍

되어 있다고 가정하며 교육을 통해 공통의 문

화로 동화시켜 최 한 주류사회의 일원이 되

게 하는 것을 주요 목 으로 한다(Sleeter &

Grant, 2008). 이 은 인종과 민족의 차이에

주로 을 두므로 특히 다양한 문화 차이

에서도 언어 결핍에 주목하게 되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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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이 간극을 좁히기 한 노력들이 주가

되었다. 이러한 동화주의 다문화 역량의

은 국내 상담심리 분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를 들어, 우리 사회의 다문화 상

을 단순히 ‘멜 팟’으로 비유하거나, 한국어

이외의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내담자와의 상

담실제에서 상담자-내담자 간의 언어 차이

에만 집 하는 것, 혹은 어 혹은 국어 등

내담자의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상담자들

을 배치하는 것만으로 다문화상담을 충분히

구 하고 있다고 보는 것, 다문화상담자의 역

량으로 여러 가지 언어구사 능력을 최우선으

로 꼽는 것, 소수집단에 속한 내담자에게 주

류 사회의 규 에 일방 으로 응할 것을 강

조하면서 사회구조 이고 제도 인 억압의 문

제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등은 다문화

역량에 한 동화주의 근과 연결되어 있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화주의

은 소수집단을 문화 으로 결핍되었다고

보고 주류문화에 동화될 것을 강조하므로 차

별과 편견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하

다. 즉, 동화주의 을 택하는 다문화상담

은 구조 이고 제도 인 억압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는 에서 상담심리학에서 궁극 으로

지향하는 사회정의와 옹호의 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으로 제시된 다원주의 다문

화교육은 다양성의 유지, 차이에 한 올바른

이해와 존 을 핵심개념으로, 주류집단 학생

들은 소수집단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역량, 그

리고 소수집단 학생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포

기하지 않고 사회에 극 으로 참여하는 역

량을 시한다(Sleeter & Grant, 2008). 이를 통

하여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 으로

하며 다문화교육의 상으로 주류집단 학생들

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다원주의 의 다문

화상담 양상도 국내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

다. 를 들어, 한국사회의 다문화 지향 을

‘샐러드 볼’로 비유하거나, 내담자가 지닌 인

종, 언어, 종교 등의 문화 차이를 존 하고 타

문화에 한 이해와 용을 시하며 상담심

리 역에서 다양성 그 자체를 추구하는 교육

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다문화

상담 역량을 타문화에 한 피상 인 수 의

지식 습득하기 정도로 간주하거나 ‘모든 상담

이 다문화상담’이라고 여기면서 문화 간의

계와 힘의 역동을 간과하는 모습은 국내 다문

화상담 논의에서 자주 드러난다. 그러나 다원

주의 다문화교육은 문화 간 서열이 없다는

가정 하에 사회구조 문제들을 다루지 않고

재 상태를 변화시키기 한 교육 보다는

재 상태에서 서로 잘 융합하여 정 인 계

를 유지하는 교육을 목 으로 하므로 구조

이고 체계 인 불평등의 문제를 드러내는 데

에 실패했다는 비 을 받고 있다(Tavares, 2007).

즉, 다원주의 역시 사회정의와 옹호를

충분히 반 하는 다문화상담의 기반으로 작용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세 번째 유형으로 제시된 신자유주의 다

문화교육은 신자유주의의 자유경쟁 가치에 기

반한 으로, 문화 다양성을 세계시장에

서 경쟁하는 데 유리한 자산으로 간주하고 소

수집단 학생들이 자신의 다문화 역량을 사

용하여 경쟁에 우세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라미와 동료들(2018)은 이

이 문화 , 인종 , 민족 소수집단 학생들

을 결핍의 에서 바라보고 일방 으로 지

원을 받는 수동 존재로 간주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이들을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바라본

다는 에서 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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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 은 국내 다문화상담 분야에서 보

편 으로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주로 학

교장면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상으

로 하는 상담에서 이들의 이주배경이 지니는

억압이나 불평등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그들의 이 언어를 경쟁력으로 삼아 주류

사회에서 경쟁할 것을 강조하는 것, 해당 소수

집단 출신의 성공한 개인의 사례를 강조하면

서 이러한 성공을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만

귀인하고 구조 , 제도 장애물은 충분히 고

려하지 않는 사례 등은 이 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다문화

교육은 소수집단 학생들이 구조 , 제도 으로

불평등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문제는

상 으로 간과한다는 비 을 받는다. 이는

신자유주의 역시 사회정의 근의

다문화상담과 상충되는 입장임을 보여 다.

우라미와 동료들(2018)은 에서 제시한 다

문화교육의 각 근들이 고유한 강 을 지니

지만 이들 모두 사회구조 문제를 충분히 다

루지 않는다는 공통 을 가진다고 하 다. 이

러한 기존의 다문화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한 안으로 비 다문화교육(Na, 2010)이

제안되었다. 비 다문화교육은 소수집단이

소외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재생산되는

실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불평등을 생성

시키고 유지시키는 지배집단의 제도를 비 하

며 사회변 을 추구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Banks, 1993). 이를 하여 학생들은 다양한

에서 사회 문제와 그 이면의 권력 계

를 분석하고 자신의 사고방식과 가치 등을

비 으로 성찰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는

본 논문에서 앞서 논의한 비 의식의 개념

과 일치하며 국내 다문화상담에서 사회정의와

옹호의 측면을 가장 효과 으로 드러낼 수 있

는 이라 생각된다. 더욱이 이 은 비

이 인식과 성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참여와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을 강조한다는

에서 기존의 다문화교육과 구분되었으며(우

라미 외, 2018), 이는 국내 상담심리 분야에서

최근 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담자의 옹호

역량과 히 련된다. 요약하면, 비 다

문화교육의 근은 문화에 한 개방성, 낯선

문화에 한 단순한 이해나 해박한 지식 습득,

문화 다원주의, 상호문화이해, 공존, 존 , 배

려 등의 몇몇 요 가치들을 다루는 것만으로

는 본질 의미의 다문화교육을 실 하기 어

렵고(배 주, 2016),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하여 억압과 불평등을 명시 으로 다룰 것

을 요구한다.

이처럼 비 의식과 상호교차성은 다문화

상담에서 사회정의와 옹호의 측면을 명확하게

구 하는 역할도 하지만 다문화 상담역량을

과정- 심 이고 발달 인 으로 근하도

록 돕는다는 에서도 요하다.　Hook, Davis,

Owen, Worthington과 Utsey(2013)는 과정으로

서의 문화 역량을 강조하며 문화 겸손

(cultural humility)이라는 개념을 제시하 다. 문

화 겸손은 상 방이 가장 요하게 여기는

문화 정체성의 측면에 하여 타인-지향

인 인 계 입장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정

의되며, 다문화역량 증진은 단회 지식습득

이나 기술훈련 뿐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지속되

는 자기평가와 자기반성을 기반으로 하는 과

정임을 강조한다. 즉, 비 의식은 자기성찰

과 인식의 과정을 부각하므로 상담자와 내담

자 모두 문화 겸손의 태도를 지향하며 연속

이고 장기 으로 다문화 역량 증진을 하

여 노력하는 을 지지한다. 이러한 과정-

심 은 다문화 역량이 한 번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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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으로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차

으로 발달되는 역량임을 시사한다는 에서

필연 으로 상담자 교육의 발달 과도

연결된다. 비 의식은 상담자 자신과 내담

자의 생애에 걸친 사회정치 발달(Watts et

al., 1999)의 맥락을 명시 으로 조명하므로 발

달 맥락의 고려가 부족한 기존의 상담자교

육을 보완할 수 있다. 를 들어, 다문화 역량

증진을 한 상담자교육은 상담자 발달수 을

더욱 극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결성

을 고려하지 않은 단회성 로그램이나 특강

을 심으로 개되는 다문화 상담교육은 실

제 상담경험이 아직 없는 보 수련단계의 상

담수련생의 교육 필요와 이미 상담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숙련 상담자들의 필요를 효과

으로 다루지 못한다. 한, 발달 맥락이

강조되지 않은 다문화 상담자교육은 상담자들

이 다문화 역량을 진 으로 심화시키고 정

교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정

형화된 지식이나 기술로 축소하게 할 가능성

이 있다. 비 의식과 상호교차성의 개념은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 다문화 역량 증진을 과

정 이고 발달 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본 논문은 국내 다문화상담과 상담자교육에

서도 비 근이 더욱 구체화되고 부각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비 의

식과 상호교차성은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해 다문화 시 의 상담자교

육 목표 자체에 비 의식과 상호교차성을

이해하고 상담 실무에 용하는 것을 명시

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앞서 논의한 비 의식과 상호교차성

증진을 한 개입방안을 한국의 문화 맥락

을 고려하여 수정하고 보완하여 교육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의 방법에 한

고려도 필요한데, 상담자가 자신의 비 의

식과 상호교차성을 안 하게 탐색하고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성찰과 토론을

심의 략으로 수립하여 의 주제가 효과

으로 학습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비

의식과 상호교차성은 상담자 발달과정에

따라 지속 학습이 필요하므로 이를 한 교

육은 심상담자를 비롯하여 숙련상담자에 이

르는 모든 상담자를 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 제시한 비

의식과 상호교차성을 상담실제와 훈련에

용하기 한 다양한 개입방안들은 국내의

다문화 역량을 한 상담자교육에 히

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비 의식과 상호교차성의 도 과 과제: 다

문화 상담자 교육 용 도 과 과제

비 의식과 상호교차성은 상담 심리

치료 역에 비교 새롭게 소개되는 개념으

로 두 개념을 국내 다문화 상담교육에 용할

때 상되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해 고

려할 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요하다.

첫째, 무엇보다 비 의식은 그 개념의 본

질 특성 상 해당 사회의 문화 맥락에 크

게 의존하는 구인이다. 따라서, 국외에서 논의

된 개념 정의와 구성요인, 그리고 척도가

그 로 한국 사회에 용될 것이라고 기 하

기는 어렵다. 즉,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 한 개념 정의 구체 인 하 요인의 규

명이 필요하다. 한, 이러한 개념 정의와 하

요인을 바탕으로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경험 연구와 상담

자교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김태선․신주연 / 다문화 시 의 상담자 교육: 비 의식과 상호교차성을 심으로

- 685 -

둘째, 비 의식과 상호교차성은 사회비

과 사회변화를 한 활동을 요시한다. 그

러나 이러한 “사회참여와 정치 ” 논제는 우

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조심스

러워하는 주제들 하나이다. 특히, 학교나

교육장면에서는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것에

한 불안과 부담 는 항이 클 수 있다.

한편, 사회변화를 한 실천 행동은 체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나 이에 한

보상이 거나 느리게 주어지기 때문에 상담

자 혹은 내담자는 무력과 소진 등의 높은 정

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Goodman et

al., 2004). 따라서, 상담자교육은 사회참여와

정치 주제들이 동반하는 항과 정서 인

어려움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한 비도 해

야 할 것이다.

셋째, 상담자들은 비 의식 증진과 상호

교차성의 요성에 해 동의할지라도 이들

개념의 시 성과 효용성에 해서는 이견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동화주의 다문화교육

의 을 갖고 있는 학자나 실무자들은 소수

집단 학생들에게 비 사고와 사회참여 능

력이 유익할 수 있으나 필수 인 능력으로 보

지는 않았다(Cummins, 2000). 한, 다원주의

다문화교육의 입장에서는 비 다문화교육

에서 다루는 억압과 특권의 주제가 오히려 학

생들에게 죄책감과 분노 좌 을 일으켜서

주류집단에 속한 학생들과 소수집단에 속한

학생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심화시킬 수 있

다는 을 지 하 다(Sleeter & Grant, 2008).

이러한 우려는 비 의식에 기반한 상담자

교육에서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를 들어, 학입시 취업 등의 진로문제

에서 자신이 사회구조 으로 불리한 치에

있음을 인식하는 청소년 내담자의 경우 내담

자에게 비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단기

으로 내담자의 사기를 하시키거나 분노, 슬

픔 등의 정서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Watts와 동료들(2011)은 비 의식에서 억압

과 불공평을 인식하는 비 반 뿐 아니라

이러한 실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인 정치

효능감이 요하다고 하 다. 실제로, 비

반 만이 강조된 경우 오히려 정 진로행

동을 감소시키기도 하 다(Olle & Fouad, 2015).

하지만 이와 련된 경험 연구는 아직 부족

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많은 심이 요구된다.

넷째, 다문화 상담교육에서 억압과 특권을

부각시켜 다루는 과정에서 주류 집단에 속한

학생들은 죄책감, 억울함 등의 불편한 감정을

겪게 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

다(Helms et al., 2003). 비 의식에 한 교

육에서도 학습자들은 침묵, 불편감, 호혜 태

도 등의 여러 모습의 항 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하 다(Gay & Kirkland, 2003). 따라

서 비 의식과 상호교차성을 상담자교육에

서 다룰 때, 교수자와 학습자가 모두 안 하게

느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요하며, 교육

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Helms et al., 2003).

다섯 째, 비 의식과 상호교차성은 상담

자교육의 내용 뿐 아니라 교육의 방법 교

수자 역량에도 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비

의식을 제안한 이리는 교수자의 일방

인 지식 달이 아닌 교수자와 학습자가

화하는 과정을 강조했다(Freire, 1973). 하지만,

이러한 화를 강조하는 교수법은 자칫 방향

성 없는 토론으로 귀결되거나 ‘생각해보았다’

는 만족감에 머물러 깊이 있는 성찰과 실천으

로 이어지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한편,

형식상으로는 화이지만 교수자-학습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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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거나 교수자가 일방

인 가치주입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

서, 교수자가 이러한 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하는 것도 상담자교육의

요한 과제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조 인 억압과 차별은 국내

상담자교육 자체의 문제 이기도 하다. 국내의

상담 문가 자격증 취득을 한 수련과정에서

필요한 재원마련에 한 부담이 부분의 경

우 수련생 개인에게 있다는 은 경제 자원

이 부족한 사람들이 상담이라는 진로 자체를

고려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수련을 받는 에

도 상담자 문성 향상에 주력하기 어렵게 만

든다. 최근에 발간된 상담 문가 실태보고서

(한국정신건강상담사 의회, 2015)에 따르면,

상담 문가로 일할 수 있는데 필요한 최소의

자격증인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의

2 자격증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소요

된 기간은 각각 평균 27개월, 29.2개월이었으

며, 등록 을 제외한 소요비용은 각각 697만원

과 503만원이었다. 이와 같이 상담 문가 자격

취득에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요구된다는

은 지속 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한 인

종, 민족, 장애 등의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

람들이 상담분야 진로를 선택하는 데에 제도

이고 구조 인 어려움을 이는 것도 상담

분야에서 지속 으로 노력해야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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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critical consciousness and intersectionality as valuable constructs

for incorporating social justice and advocacy competencies into counseling practice. To this end, the

authors reviewed the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empirical evidence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of

critical consciousness. Next, the concepts and roles, empirical studie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associated

with intersectionality are reviewed. The authors then discussed the implications, challenges and

considerations of incorporating these two constructs into counselor education in a multicultural era. They

argue that critical consciousness and intersectionality can help counselors more comprehensively understand

structural oppression and inequalities, and competently perform actions to promote social change. These

constructs also help counselors take process-oriented and developmental approaches to building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which can maintain and deepen their efforts to cultivate multicultural

competencies.

Key words : critical consciousness, intersectionality, counselor education,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social

justice and advocacy


